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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인 재취업 지원방안: 시험고용(인턴) 제도를 중심으로

조성재, 김민*, 송창근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Support strategy for industrial injured workers: focusing on trial 
work

Sungjae Jo, Min Kim*, Changkeun Song
Departmen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Daeg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높이기 위해 시험고용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등재된 산재발생 업체 1,058곳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터넷과 종이방식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시험고용 제도 이용 경험여부, 만족도, 지원내용과 선호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2018
년 9월부터 6주간 설문이 진행되었으며 수거된 설문 중 총 201부가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빈도분석과 t-test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설문결과 시험고용 제도에 참여한 사업주들은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원활한 시험고
용 제도 시행을 위해 제도신청 및 지원절차 간소화(t=2.73, p<.01), 지원금액 향상(t=3.41, p<.01), 정규직 전환 후 더 
많은 지원제공(t=3.59, p<.001)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는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주에 비해 참여
한 경험이 있는 사업주에게서 그리고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사업주가 
원하는 지원금액은 월평균 75만원, 지원기간은 평균 8개월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0%가 이러한 지원들을 바탕으로 시험
고용 제도가 개발된다면 산재근로자를 고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시험고용 제도 도입과 적용가능
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ecessity and activation plan of trial work to
increase the re-employment of injured industrial workers. This study applied an internet and paper 
questionnaire method to 1,058 employers listed in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s. The employers were asked about their experiences with trial work and their preferences for
supports. From September 2018,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6 weeks and a total of 201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Descriptive analysis and t-tests were applied.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trial work system satisfied the employers who participated in it. In order for this system to operate 
smoothly for injured workers,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system's procedures, increase the amount 
of the trial work subsidy, and improve the amount of support after the workers convert to full time 
employment. In order for employers to use the new system, $750 per month will be provided for 8 
months when hiring one injured worker. Eighty percent of employers stated that they would hire injured
workers if the subsidy and application period are accepted. Future study and suggestions for applying
the trial work system for injured industrial workers are also discussed.

Keywords : Industrial Injured Workers, Trial Work, Employer’ Experience, Need Assessment, Suppor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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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들의 원직복귀 또는 재취업을 

위해 다양한 의료, 심리사회,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1]. 원직복귀와 재취업은 산재근로
자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였다는 것을 측정하는 요
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원직복귀율과 재취업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 및 제공되고 있다. 특히 
1964년 산재보상보험법 도입을 시작으로 재활서비스 제
공, 재활훈련비 지원, 대체인력 지원사업 등 산재근로자
의 취업을 위한 지원전략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현재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 63.5%, 원직복귀율 
41.4%로 다른 선진국들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2].

비록 국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어다 보면 이들이 새로운 직장으로 취
업하는 재취업(타직장 타직무)은 20% 수준으로 여전히 
낮게 나타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산재근로자 원직장-원직무 복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
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5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
전계획에서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율 중 원직장복귀를 
제외한 재취업을 높이기 위한 지원제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지원제도 중에서도 청/장년, 중증장애
인,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재취업 활성
화 방안의 하나로 시험고용(인턴) 제도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3]. 시험고용제도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인턴
제도와 유사한데, 구직을 원하는 근로자가 취업기회를 일
정기간 동안 갖는 대신 인턴을 고용한 사업주는 인턴이 
일하는 기간 동안 정부에서 임금지원을 받는다. 여러 연
구에서도 산재장해인들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중 
시험고용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지속적으로 언
급되고 있다[1,4].

2018년 현재 국내에서 시험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
는 기관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이 있
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전국 155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
터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센터 1개소 당 
5명의 취업설계사와 2명의 집단상담사가 재취업 지원을 
하고 있다. 시험고용 제도를 통해 여성을 채용하고 직장
적응기회를 제공한 사업체에게 1인당 300만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2014년에 경력단절 여성
의 취업률이 51.6%로 높게 나타났다[5]. 고용노동부의 
경우 베이비부머 실업난 해소를 위해 장년취업 인턴제를 
실시하였다. 지원내용은 장년인턴을 채용한 기업은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전일제의 경우 월 60만원, 시간선택제
의 경우 60만원 한도 내에서 약정금액의 60%를 지원한
다. 인턴기간 종료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6개월간 
60만원의 추가적인 임금지원이 제공된다. 이 제도는 고
용센터에서 직접운영이 아닌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제공
되고 있다.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78개 위탁운영기관
(2017년 기준)이 11,948명에게 이 제도를 통해 취업서
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수료인원은 5,715명(47.8%), 정규
직 취업인원은 7,829명(65.5%)으로 나타나 고용 증진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미국, 독일, 일본 등 국외의 경우 다양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와 유사한 시험고용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특히 산재장해인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산재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물론 장애인 당사자에게까
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시험고용에 참여한 산
재장해인의 경우 일정한 기간(미국 9개월, 독일 3개월, 
일본 3개월) 동안 시간제/전일제로 근무하며 자신이 수
행 가능한 직무내용, 업무강도, 근로시간을 파악하는 것
은 물론 필요한 보조기구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간
접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도에 참여한 근로자를 복직
시킨 사업주에게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며, 보험료 면제, 50% 수준 임금보조, 일자리창출
비용 제공, 작업장 개조 등 혜택이 제공된다[7,8].

시험고용 제도로 인한 변화를 탐색한 연구결과를 보면 
제도참여를 통해 근로자들은 재취업 기회를 가지고 직업
복귀 기간 동안 임금보조 및 생활보조를 받은 것으로 나
타난다. 이는 재취업 기회와 함께 생활유지에 필요한 재
원마련을 하게 되어 경제와 가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9-14]. 2006-2012년까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공된 장애인 시험고용 사
업효과를 탐색한 연구는 제도의 효과성을 거듭 강조하였
다. 2006년부터 제도 참여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2012년에만 30만명이 참여하였다. 참가자 중 시험고용 
제도를 수료한 비율 83.4%, 취업률은 64.6%로 나타나 
고용관련 동일한 다른 사업들에 비해 프로그램 수료율과 
취업률이 높아 성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
편으로 시험고용 참가자를 고용한 산업별 분류 중 56%
가 단순업무(제조업 33.8%, 도소매업 10.3%, 사업지원 
서비스 12.3%)로 나타나 시험고용이 적용되는 산업유형
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고용만을 제공
하는 것보다 취업알선과 지원고용과 같은 추가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을 경우 참여인원의 취업율이 
월등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지원과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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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동시제공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15].
장년취업인턴제 사업평가를 탐색한 연구에서도 이전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장년인턴제 확대 및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필요한 사업주 대상 지원으로 세제
혜택과 인건비 추가지원이 나타났다. 인턴대상 지원으로 
신청절차 간소화, 참여자와 참여기관의 특성에 맞는 적합
한 연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6]. 장년일자리사업
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를 보면 장년인턴제
도가 장년미취업자의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 50세 이상 장년미취
업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이전경력, 경험,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구직기회 제공을 통해 실제로 이들이 인턴
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후 재취업의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사업을 통해 퇴직자들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긍정
적인 결과와 함께 시험고용 제도의 몇가지 제한점이 도
출되었다. 인턴기간의 제한은 근로자의 업무수준과 능력
을 파악하는데 충분하지 않고, 인턴채용기업과 근로자의 
경력/적성의 낮은 매칭으로 인해 인턴기간을 성공적으로 
종료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험고용 제도를 다양한 사
업체와 미취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물론 집중적인 서비
스 제공을 위한 변화가 요구된다[12].

국외의 경우도 국내와 유사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된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 미국 내 시험고용 
제도와 같은 근로유인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참여한 인원들의 재취업률은 1996년을 기
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율 
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제도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다
양한 지원들이 계획에 따라 집중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10].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에서 미취업자의 취업활성화

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시험고용 제도를 산재장해인에게 
적용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잠재적 사업주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유사 시험고용 제도에 대
한  인지 정도와 필요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발을 
위한 실천적 근거를 제시한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험고용 제도 도입을 위한 설문에 참
여한 사업주들의 인구학적 요인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국내에서 시행 중인 시험고용 제도 참여유무, 참여이유,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셋째, 산재장해인 대상 시험
고용 제도 적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예, 지원기간,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통해 만성적 후유증상이나 영
구적 장애 등 이유로 원직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장
기간 미취업 상태에 놓여있는 산재장해인들의 재취업 활
성화를 위한 시험고용 제도의 실질적 필요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연구설계는 산재장해인 재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

험고용 제도의 필요성을 높이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질
적인 제도시행을 위한 지원방안을 알아보는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에 등재된 산재발

생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업체 
중 상호명, 대표자, 이메일 식별이 가능한 1,058개 사업
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메일을 통해 발송된 인터넷 기
반 설문지와 종이설문지는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비밀
보장, 연구참여에 대한 강화제(상품권), 시험고용 제도와 
관련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메일로 발송된 1,058
부 중 203부가 회수되었으며 충실하게 응답한 201부(전
체 인원 중 19.0%)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
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9를 이용하여 분석
한 결과 162명(3개 그룹(시험고용제도 참여집단, 제도를 
알지만 참여하지 않은 집단, 제도를 모르는 집단) 비교, 
효과크기 0.20, 유의수준 α=.05, 검정력 .95)로 나타나 
분석할 수 있는 사례수가 충족되었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저자들이 직접 개발한 시험고용 제도에 대

한 잠재적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개인 일반사
항 5개 문항, 인턴제도 이용경험 7개 문항, 인턴제 도입
에 따른 산재근로자 재취업 활성화 영향 7개 문항으로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개발을 위해 관련
된 문헌들을 수집하여 3명의 연구자들이 중요하다고 생
각되는 문항들을 각자 선별한 뒤 회의를 통해 합의하였
다. 이후 관련분야의 교수들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개발
된 문항들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친 뒤 최종설문지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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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였다. 아래는 개발된 설문문항들이 제시되어 있다. 

2.3.1 개인 일반사항
개인 일반사항은 성별(남, 여), 연령(20-60대), 거주지

역(7개 구분), 종사분야(2개 구분), 사업체 규모(2개 구
분)로 측정하였다. 

2.3.2 인턴제도 이용경험
인턴제도 이용경험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

지부에서 시행한 시험고용 제도와 관련하여 인턴제 인식 
및 참여여부, 인턴고용유무, 제도 문제점, 인턴에 대한 만
족도, 인턴의 주요업무로 측정하였다. 

2.3.3 인턴제 도입에 따른 산재근로자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용과 선호도
인턴제 도입에 따른 산재근로자 재취업 활성화 영향은 

인턴의 정규직 전환에 중요한 요소, 산재근로자 재취업을 
위한 지원내용, 인턴 지원기간과 금액, 인턴제도 사업체 
규모 등으로 측정하였다.

2.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8년 9-10월까지 총 6주간 

인터넷 설문과 종이 설문으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이메
일을 통해 인터넷 설문 참여를 위한 링크와 함께 종이설
문이 발송되었다. 설문 첫 장에 연구목적과 설문참여의 
자율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이름, 연락
처, 주소 등과 같은 개인정보는 분석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집된 자료들은 통계분석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제
시하는 비밀보장과 개인정보 보호내용을 포함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

상자의 개인 일반사항, 인턴제도 이용경험, 인턴제 도입
에 따른 산재장해인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기간
에 대한 선호도는 빈도,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측정변수
들 간의 기초분석을 위해 업종(제조업/비제조업), 사업체 
규모(50인 미만/이상), 인턴제 참여여부(참여/미참여)로 
구분하여 t-test를 이용하였다. 설문응답은 1-5점(별로 
만족하지 않는다-매우 만족한다)혹은 1-10점(재취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재취업에 매우 도움이 된다)을 
사용하여 평균점을 계산하였다.

3. 결과

3.1 산재경험 사업주의 일반적 특성
설문참여자의 성별은 남성 123명(61.2%), 여성 78명

(38.8%)로 나타나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20대 13명
(6.5%), 30대 49명(24.4%), 40대 90명(44.8%), 50대 43
명(21.4%), 60대 이상 6명(3.0%)로 나타나 40대의 참여
가 높게 나타났다. 전국을 7개 지역 구분에서 서울 27명
(13.4%), 경기도 35(17.4%), 경상도 53(26.4%), 충청도 
47(23.4%), 전라도 25(12.4%), 강원도 8(4.0%), 제주도 
6(3.0%)로 나타나 경상도 지역의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 여부를 보면 수도권 지역 62명(30.8%), 비수도권
지역 139명(69.2%)으로 나타나 비수도권 참여가 높았다. 
사업체 구분에서 제조업 126명(62.7%), 비제조업 75명
(37.3%)으로 나타나 제조업의 참여가 높았다. 사업체 규
모에서 50인 미만 129명(64.2%), 50인 이상 72명
(35.8%)로 나타나 50인 미만의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Female 78(38.8%)
Male 123(61.2%)

Age

20’s 13(6.5%)
30’s 49(24.4%)
40’s 90(44.8%)
50’s 43(21.4%)

Above 60’s 6(3.0%)

Area category Metropolitan area 62(30.8%)
Non-metropolitan area 139(69.2%)

Industrial 
classification

Manufacturing 126(62.7%)
Non-manufacturing 75(37.3%)

Business size Under 50 people 129(64.2%)
Above 50 people 72(35.8%)

Total 201(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Participants 

3.2 시험고용 제도 이용경험
인턴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여부과 참여여부에 대한 응

답결과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었고, 참여도 한 인원 72
명(35.8%), 알고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음 61명(30.3%), 
프로그램에 대해 알지 못함 68명(33.8%)으로 각각 나타
났다(Table 2). 다음으로 인턴프로그램에 참여한 72명을 
대상으로 인턴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를 물어보았다. 가
장 높은 응답은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42명(58.3%), 
필요한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21명(29.2%), 잠재적 
인력에 대한 자질검증을 위해 9명(12.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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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61명을 대상으로 참여하지 않
은 이유를 탐색한 결과 근로자와 사업체간 직무 불일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합 근로자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
음) 17명(27.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대상 직종에 해당되지 않아서 13명(21.3%), 사업주에 대
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11명(18.0%), 인턴참여 근로
자의 업무능력, 근무태도를 신뢰할 수 없어서 10명
(16.4%), 프로그램 평판이 좋지 않아서, 프로그램을 잘 
몰라서가 각각 5명(8.2%)으로 나타났다. 

Type Categories n(%)
Program 

recognition and 
participation

Knew, and participated 72(35.8%)
Knew, but not participated 61(30.3%)

Not know 68(33.8%)
Total 201(100.0%)

Reasons to 
participate the  

program

To reduce the burden of 
labor cost 42(58.3%)

For supply of manpower 21(29.2%)
To verify the eligibility of 

potential employees 9(12.5%)

Total 72(100.0%)

Reasons not to 
participate the  

program

Job discrepancies between 
interns & business 17(27.9%)

Not applicable 13(21.3%)
Not enough support to the 

employer 11(18.0%)

Not trust interns’ workability 
and attitude 10(16.4%)

Bad reputation of the 
program 5(8.2%)

Not know 5(8.2%)
Total 61(100.0%)

Table 2. Experiences related to Internship Program

인턴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업주 72명을 
대상으로 인턴프로그램의 만족도(1=전혀 만족하지 않음, 
4점=매우 만족함)를 알아본 결과 근무태도 2.83(SD:.48), 
대인관계 2.79(SD:.50), 생산성 및 업무능력 2.58(SD:.58), 
업무에 대한 책임감 2.50(SD:.65)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
업주들이 인턴의 근무태도, 대인관계, 생산성, 업무에 대
한 책임감에 대해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턴 프로
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72명을 대상으로 인턴이 실
제로 담당한 업무를 조사하였다. 가장 높은 응답은 일반
사무직 42명(40.0%)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초사
무직 39명(37.1%), 서비스직 12명(11.4%), 엔지니어직 
9명(8.6%), 판매영업직 3명(2.9%), 금융직/IT직/전문가
직은 0명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는 고용된 인턴의 
80%가 사무직 혹은 기초사무직에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Types n(%)
General office work sector 42(40.0%)

Basic office work sector 39(37.1%)
Service sector 12(11.4%)

Engineering sector 9(8.6%)
Sales sector 3(2.9%)

Finance sector 0(0.0%)
IT sector 0(0.0%)

Profession sector 0(0.0%)
Total 105(100.0)

Table 3. Responsibilities of interns              (N=72)

3.3 시험고용 제도 도입에 따른 산재근로자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용과 선호도 

시험고용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산재근로자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용과 효과에 대하여 사업주들의 인
식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10점 척도(1점=재취업에 전
혀 효과 없음, 10점=재취업에 매우 효과 있음)를 이용하
였다. 가장 높게 재취업에 효과가 있다고 나타난 것은 인
턴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7.75점(SD: 2.02)으로 나타났
다. 그 다음으로 인턴제도 신청 및 지원절차 간소화 7.58
점(SD:2.04), 인턴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액 상향 7.52점
(SD:2.05), 정규직 전환시 산재보험료율 감면 7.42점
(SD:2.29), 인턴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7.34점
(SD:2.16), 통근차량 등 출퇴근 지원 7.19점(SD:2.19), 
동료/사업주 인식개선 7.15점(SD:2.08) 순으로 나타났다.

Types M SD
Strengthen public relations 7.75 2.02
Simplify system procedures 7.58 2.04

Increase amount of support after switching to 
full-time job 7.52 2.05

Reduce industrial insurance premium rate 7.42 2.29
Employment incentive support 7.34 2.16

Commuting support 7.19 2.19
Improve program awareness 7.15 2.08

Education/training fee support 7.06 2.06
Extend support after switching to full-time 7.01 2.06

Allow intern period renewal 6.98 2.07
Provide assistant devices for work 6.87 2.19

Improve job matching b/t interns & business 6.73 2.15
Provide personalized post-services 6.66 2.10

Apply for different benefits by business size 6.61 2.30
Work-type adjustment 6.61 2.04

Provide 1-year work-return grant after switching to 
full-time 6.41 1.92

Table 4. Necessary supports that influence improving 
re-employment of injured workers   (N=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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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것은 시험고용제도 참여유무(참여 사업주 
vs. 참여하지 않은 사업주)와 업종(제조업 vs. 비제조업) 
간 재취업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원내용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프로그
램 참여유무를 비교한 결과 ① 신청 및 지원절차 간소화
(t=2.73, p<.01), ②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액 상향(t=3.59, 
p<.001), ③ 정규직 전환시 지원기간 연장(t=3.33, p<.01), 
④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기/장비 구입비용 지원(t=2.23, 
p<.05), ⑤ 직종에 적합한 근로자(인턴)와 사업체간 연계 
지원(t=2.18 p<.05), ⑥ 정규직 전환 시 최대 1년간 직장
복귀지원금 지급(t=3.41, p<.01)에서 인턴프로그램에 참
여한 사업주가 비교그룹에 비해 재취업에 영향을 미친다
고 높게 응답하였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비교한 결과, 
① 신청 및 지원절차 간소화(t=2.85, p<.01), ②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액 상향(t=2.63, p<.01), ③ 정규직 전환시 
산재보험율 감면(t=2.48, p<.05)에서 제조업 사업주가 
비교그룹에 비해 재취업에 효과가 있다고 높게 응답하였
다(Table 5).

Types Category N M SD t(p)

Simplify procedures
1 72 7.82 1.47 2.73

(.007)**2 129 7.07 2.42
Increase amount of 

support after switching 
to full-time job

1 72 8.33 1.38 3.59
(.000)***2 128 7.41 2.23

Extend supports after 
switching to full-time 

job

1 72 8.08 1.45 3.33
(.001)**2 127 7.20 2.26

Provide assistive 
devices for work

1 72 7.40 1.61 2.23
(.027)*2 129 6.79 2.25

 Improve job matching 
b/w interns & business 

1 72 7.44 1.56 2.18
(.030)*2 129 6.85 2.27

Provide 1-year 
work-return grant 
after switching to 

full-time job

1 72 8.17 1.56 3.41
(.001)**2 129 7.26 2.21

Simplify procedures
3 126 7.67 1.935 2.849

(.005)**4 75 6.79 2.395
Increase amount of 

support after switching 
to full-time job

3 125 8.05 1.791 2.634
(.009)**4 75 7.24 2.265

Reduce industrial 
insurance premium 

rate

3 126 7.72 2.153 2.475
(.014)*4 75 6.91 2.428

Note. 1=Program participated, 2=Program not participated, 
3=Manufacturing, 4=Non-manufacturing

Table 5. Necessary supports for improving 
re-employment of injured workers by 
program participation and industrial 
classification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시험고용 제도 도입 시 산재근로
자를 채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매우동의 
18명(9.0%), 동의 148명(73.6%), 반대 30명(14.9%), 매
우 반대 5명(2.5%)로 나타나 82.6%가 채용할 의사가 있
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시험고용 제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업주가 그렇지 않은 사업주에 비
해 제도도입 후 산재근로자를 인턴으로 채용한다는 의사
가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t=2.565, p<.01)(Table 6).

Types N M SD t(p)
Program participated 72 1.92 .278 2.565

(.009)**Program not participated 129 1.78 .419

Table 6. Intent to hire injured workers after introducing 
the intern program by category of the 
program participation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고용 제도 도입 시 
사업주가 생각하는 적정 지원금 수준과 지원기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12개월 84명(41.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그 다음으로 6개월 65명(32.3%), 3개월 37명(18.4%), 
기타(5, 10, 23개월) 15명(7.5%)로 나타났다. 평균 지원
기간은 8.72개월(SD:4.61)로 나타났다. 인턴고용에 따라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액에 대한 응답결과 60만원 
59명(29.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100
만원 50명(24.9%), 80만원 47명(23.4%), 50만원 18명
(9.0%), 70만원 15명(7.5%), 기타 12명(6%)으로 나타났다. 
평균 지원금액은 75.73만원(SD:20.40)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미취업자의 취업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
는 시험고용 제도가 산재장해인에게 적용가능한지 알아
보고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적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산재장해인들은 산재
로 인한 신체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 상해로 인
하여 이전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다. 시험고용 제도는 영구적 혹은 만성질환으로 인
해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산재장해인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정
책이다. 정책 시행을 통해 산재근로자는 직무능력 재탐
색, 능력향상, 직업복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사
업주는 잠재적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직장적응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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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적합성 요인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와 임금지원이라
는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으로 인해 시험고용 제도는 현재 미국, 독일, 일본 등 다
양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청년, 장년, 경
력단절 여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설문결과를 보면 시험고용 제도에 
참여한 사업주 72명(35.8%), 참여하지 않은 사업주 129
명(64.1%)으로 나타났다. 제도참여 이유는 ‘인건비 부담’, 
‘필요한 인력의 원활한 수급’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다
른 인구집단에게 시험고용 제도를 적용한 연구결과와 동
일하다[15,16]. 장년대상 시험고용 제도를 이용한 사업주
들은 ‘인건비 부담’, ‘인력난 해소’, ‘우수인재 확보와 자질
검증’을 위해 인턴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9]. 경력단
절 여성 지원정책의 현황을 분석한 연구결과에서 시험고
용 제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여성 근로자에
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긍정적인 이
유로 보고된다[17].

시험고용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주가 제도를 이용
하지 않은 이유로 ‘근로자와 사업체간 직무 불일치’, ‘참
여대상 직종이 아님’, ‘사업주에 대한 지원 부족’, ‘인턴의 
업무능력/근무태도를 신뢰할 수 없음’, ‘프로그램 평판이 
좋지 않음’, ‘낮은 인지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이 나
타났다는 것은 시험고용 프로그램에 대한 낮은 평판(직
무불일치, 불충분한 지원)과 불신(인턴의 업무/태도에 대
한 낮은 신뢰)과 같은 부정적 요인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한 인
건비나 작업장 개조와 같이 사업주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장년 시험고용 제도에서 나타난 연구결
과와 동일하다[9]. 인턴의 업무능력과 근무태도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고용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은 사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필수요인이 업무능
력과 근무태도라는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18]. 
청년 시험고용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에
서 시험고용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사
업주/청년대상 프로그램 인지도 향상과 참여대상 직종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11].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
들이 시험고용 제도관련 연구결과들과 동일하게 나타나
며, 고용주들이 언급한 부정적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산재근로자 대상 시험고용 제도가 안전하게 안착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산재근로자 대상 시험고용 제도 도입에 대해 응답한 
사업주 201명 중 166명(82.6%)은 산재근로자 대상 시험

고용 제도도입/정착을 위하여 근로자에게도 다양한 지원
들(예, 교육, 직업훈련 지원, 생활비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다른 연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19-21]. 
채용 연계형 시험고용 제도의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연
구[19]를 보면 대상(청/장년, 여성, 중증장애인)에 상관없
이 직장 내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비용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고용 제도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이외에도 집중적인 직업훈련과 일터학
습제도와 같은 지원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인턴근로자의 
직장적응과 노동력 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또한, 학생도 아니고 취업자도 아닌 니트 
청년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직접지원 정책들
(예, 시험고용 제도+직업교육+직업훈련)을 통합하여 제
공하는 것이 고용률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21].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에 사업주에게만 제공되는 
것을 벗어나 인턴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생활
비, 교육훈련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제도운영에 도움이 되어 긍정적인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업주들은 산재근로자 시험고용 제도의 원활한 시행
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인턴
제도 신청 및 지원절차 간소화’, ‘동료/사업주에 대한 인
식개선’을 언급하였다. 이중 제도에 대한 홍보강화는 다
양한 연구에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비교적 짧은 시
간에 일자리유지 및 창출효과를 낼 수 있었던 청년, 장년
층, 장애인 대상 정책들을 분석해보면 정부주도하에 집중
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사업 안정화와 확대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11,13].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한 과제를 
탐색한 장인성[13]은 정부주도의 제도홍보를 거듭 강조
하였는데, 이는 정부정책 홍보가 정부신뢰도를 높이는 결
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정부정책 홍보와 정부신뢰
도 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13]. 이를 위해 
산재장해인 대상 시험고용 제도 운영시 고용주들의 참여
율을 높이고 구직자의 제도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홍
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연령층에 따라 선호하는 매체들
(예, TV, 라디오, SNS, 집적 방문)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시험고용 제도를 홍보하는데 있어 수혜
자(기업 및 구직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이 보다 긍정적으
로 정책을 수용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
여 다양한 소구방법(예, 감성적, 이성적, 혼합)을 이용하
여 홍보하는 방안마련이 정책의 빠른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도에 대한 신청 및 지원절차 간소화는 시험고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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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시행된 지 10년 동안 다양한 연구들에서 지속적으
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며, 절차 간소화가 제도안착과 확대
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된다
[9,15,22]. 정부지원 인턴제와 임금보조금제도를 분석한 
연구결과[22]를 보면 지원제도 절차가 엄격, 복잡하여 프
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인턴참여자의 의지를 낮추
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주요국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사업주 지원제도를 비교분석한 연구[7]에
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주요전략으로 지원제도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거듭 강조되
었다. 이탈리아의 경우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는 지원금과 
지원제도를 사업주와 장애인 당사자가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서류들과 사유서를 제출하는 방식에서 
자술서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제도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었다[7]. 산재근로자 시험고용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신청서류와 절차를 단순화하고 사업 지원기
관이 사업주와 인턴근로자의 제도참여를 적극적으로 지
원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갖추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재근로자를 위한 시험고용 제도의 성공
적인 시행을 위해 동료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장애
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
련 연구결과들과 동일하게 나타났다[23,24]. 산재근로자 
75%이상이 산재 이후 직장복귀를 희망하지만, 타의(고용
주, 동료, 가족 등)에 의한 미복귀가 자의보다 1.6배 높게 
나타난다. 사업주들은 산재장해인의 생산성에 의문을 가
지고 원직복귀를 시킨 이후에도 이전의 생산성을 가질 
수 있을지, 장기간의 치료를 위한 병원방문이 사업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고민한다[24]. 이로 인해 
산재근로자의 직업관련 경험정도와 업무유형에 상관없이 
사업주들은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된다[23]. 현재 산재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낮추고 
취업률 향상을 위해 보상적 전략으로 사업주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산재 인
식변화를 위해 사업주, 산재근로자, 사업지원기관 간 지
속적인 만남과 상담을 위한 기회마련이 필요하다. 실제로 
산재근로자를 접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은 고
용주의 경우 산재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산재근로자를 많이 접한 고용
주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산업재해에 대한 편견
이 낮고, 산재근로자의 고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 산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낮추는 것과 함께 고
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산재근로자가 근무하는 공간 내에 

편의시설 제공이 필요하다. 이승욱, 문성현[24]은 산재근
로자 원직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주의 관점을 탐색하
였는데, 직장 내에 산재근로자에 대한 편의시설이 부족하
다고 생각할수록, 산재근로자와 함께 일한 경험이 낮을수
록 원직복귀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몇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살
펴보면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산재근로자를 고용한 
경험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들은 산재근로자 대상 시험
고용 제도 도입을 환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험고용 
제도가 다른 취업 취약계층(장애인, 청년, 여성)에게 이미 
도입되어 10년 이상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주-근로자-정
부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
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험고용 제
도를 산재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만으로 본 제도의 정착
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제도의 제한
점으로 나타난 ‘지원/행정절차의 복잡성’, ‘사업주-근로자
에 대한 다양한 지원 부족’, ‘기업과 근로자 간 적절한 매
칭 제한’과 같은 문제들이 10년 이상 시행해오고 있는 시
험고용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제도 확대를 억제하는 요
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청/장년, 여성, 장애
인 대상 시험고용 제도에서 시험고용 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주들이 직무와 근로자 매칭보다 임금지원이 더 필요
하다고 언급한 것은 시험고용 제도가 인턴에서 정규직 
채용으로 가는 사다리가 아닌 단순히 임금지원을 받기 
위한 제도로 인식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재근로자 시험고용 제도의 정착과 확대를 위하여 기존 
제도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산재근로자 대상 차별화
된 지원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적으로 시험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정
부관련 기관들(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이 
제도에 대한 설명회, 성공-실패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개
최하여 목적과 효과성을 알리는 기회제공이 필요하다. 이
는 보다 다양한 사업체들이 제도참여를 위한 통로를 만
들고, 참여한 기관과 사업지원 기관들과 노하우를 공유하
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
나듯이 시험고용 제도에 참여한 사업주일수록 제도를 산
재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산재근로
자를 채용하겠다고 높게 응답한 점은 사업주들이 제도의 
실용성을 몸소 체험하여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근로자 대상 제도개발 및 시범사업 수행 시 
시험고용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사업주들을 대상으
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확산
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산재장해인 재취업 지원방안: 시험고용(인턴) 제도를 중심으로

267

셋째, 본 연구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201명의 사업 주
중 시험고용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36%이
며, 나머지 64%는 알지만 혹은 몰라서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동안 여전히 많
은 사업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
의 실질적인 효과성과 관련하여 과연 시험고용 제도가 
인턴-비정규직-정규직화 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제공하
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국내 제도와 정책들
은 정권교체나 문제변화,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급
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보았을 때, 중요한 고용관련 제도
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등 정책 지속성 문
제점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효과성 있는 고용제도의 
확산을 위한 정부-민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주들과 근로자
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낮춘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적 활용을 높이기 위해 만들
어진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
와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오늘날 일
자리 창출은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최우선으로 두는 현
실과제이기 때문에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 산재장해인 재
취업 확대를 위한 시험고용 제도 도입이 긍정적으로 인
식되는데, 제도정착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들이 종합적으
로 제공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신체적-정신적 회복, 요양 또는 훈련기간 동안 가계생활 
안정자금 제공, 원활한 근로를 위한 지원금 제공 등이 시
험고용 제도와 결합하였을 때 보다 높은 긍정적인 결과
를 보일 수 있을지 모른다. 이는 실질적으로 산재장해인 
대상 시험고용 제도실시 이후 어떠한 지원들이 제공되었
으며,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한 산재근로자가 재취업에 성
공하고 직업 유지기간을 보였는지에 대한 추가연구의 필
요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한된 사업주
만을 대상으로 시험고용 제도와 관련된 의견을 알아보고 
필요성을 탐색하였다. 분석을 위한 충분한 샘플수가 수집
되었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은 산재근로자 대상 시험고용 
제도의 효과성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상자를 확대
하여 지역 및 연령의 다양성을 확보한 뒤 개발된 제도를 
이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재
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용과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하
지만, 사업주들이 언급한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예상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추후연구에서 산재근로자 대상 시험고용 제도가 어떠한 
형태로 작동하는지 알아보고, 인턴 근로자의 특성, 제공
된 자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어떠한 과정
을 통해 산재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 대상 시험고용 제도의 필요성과 
적용가능성을 잠재적 사업주를 대상으로 알아보았다. 연
구결과 사업주들은 산재근로자 대상 시험고용 제도가 개
발된다면 80%이상이 산재근로자들을 고용하겠다고 응답
하였지만, 여전히 시험고용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지만 참여하지 않은 인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시험고용 제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업주들은 제
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원활한 제도 시행
을 위해 홍보강화, 제도신청 및 지원절차 간소화, 지원 금
액 및 기간 향상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들은 제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업주에서 더 높
게 나타났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사업주에게 제공
되어야 하는 지원금액은 월 평균 75만원, 지원기간은 평
균 8개월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저자들은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더욱 많이 수행
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산재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아지고 재취업에 대한 사업주들의 관심
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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